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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송(玄松) 신동철(申東哲) 작가가 30일까지 수

완재활요양병원 내 재복미술관에서 개인전 선인

들의숨결을찾아서를연다

한국화를전공한신작가는한지와먹만고집하

지 않고 지역에서 나는 흙과 재료를 섞어 독특한

화면을연출한다 과감하게자연을재구성하고주

관적해석을곁들여독창적인세계를보여준다

이번전시는작가가 10년 만에갖는귀향전으로

주로한국소나무와선인들의숨결 그리고느림의

미학을화폭에담은30여점을선보인다작품에주

로 등장하는 소나무는 한국 정신이자 아름다움의

상징이다 작품 백두산에서한라산까지 그대곁

에 있어서좋다 울고 웃고 춤추다 등 다양한자

태를보여준다

신씨는작품을통해소나무에대한단순한예찬

을떠나자연이지닌생명에대한중요성을이야기

한다

신씨는 제8회 대한민국 환경문화대상(2010) 등

을 수상했으며 서울 제주 등 전국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다 한국미협 이사 서울미협 회원 대자연

전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958

1170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신동철작가 10년만의광주귀향전

30일까지수완재활요양병원재복미술관

제주에서한라까지

어린이날이다가오면부모들은고민에

빠진다 어떤 선물이 좋을지 어느 곳에

데리고 갈지 결정하기가 난감하다 이번

어린이날에는 책을 선물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그렇다면지난 10년간가장많이

사랑받은어린이책은어떤책일까?

교보문고가 지난 2006년 4월부터 올

해 4월까지 10년간자사유아어린이분

야도서누적판매량을분석한결과버나

뎃 로제티 슈스탁의 사랑해 사랑해로

나타났다 2위와 3위는프란치스카비어

만의 책 먹는 여우와 다다 히로시의

사과가 쿵이 차지했다 국내 책으로는

권정생의 강아지똥이 4위에 올랐으며

그림책작가인백희나의 구름빵은 8위

를 차지했다 최숙희의 스테디셀러 괜

찮아도 10위에랭크됐다

전반적으로 외국 작가들이 강세를 보

였다앤서니브라운의 우리아빠가최고

야(9위) 돼지책(11위)도 순위에 올랐

다 최근한국어판이 100쇄를 돌파한엘

윈 브룩스 화이트의 샬롯의 거미줄도

15위에올랐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10년간가장사랑받은어린이책은?

좌석 4개 아기자기한 동네 영화관 아십니까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는 세계 우수 단편영화들의

즐거운축제다 올해로벌써 13번째를맞은영화제는서

울에서만관람할수있어아쉬웠다영화제측은지역영

화팬들에게도 좋은 작품을 소개하기 위해 지역 순회전

을열고있다

올해 역시 좋았다니 다시 한번!이라는 타이틀로 지

방순회상영을진행중이다 보도자료에적힌광주상영

관을 살펴보니 낯선 공간이 눈에 띄었다 동네 영화관

망월상영관이다

광주시북구경열사초입에자리한 망월상영관은동

네영화관이다 한의원으로쓰던곳의외관을고치지않

고 그대로 사용중이다 유리창에 한의원 로고가 여전히

붙어있어한의원인줄알고들어오는사람도있다

건물외곽에서눈에띄는 Before I Die I Want To

프로젝트다 2011년미국뉴올리언스에서시작된프로젝

트로뜻그대로 죽기전에하고싶은것을 적어놓은설

치작품이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정면에 한약재를 담아놓는 약재

진열장이눈에띈다 지금은 커피등다양한물품을넣

어두는 공간으로 활용중이다 벽면에 영화 포스터도 걸

려이다 오른쪽방이상영관이다 한쪽벽면을꽉채운

스크린과일명회장님의자로불리는편안한의자가눈

에 띈다 좌석은 4석 사람이 많을 땐 바닥에 앉아서 관

람할수도있다

상영관을오픈한이는한성우(34)씨다 2014년부터 6

월부터상영관을준비해지난해문을열었다 동네영화

관으로유명한서울옥인영화관을찾았던게 계기가됐

다옥인동가정집에문을연옥인영화관은다섯석을갖

춘아주작은영화관이다

잡지에서우연히옥인영화관에대한내용을보고직

접 찾아갔어요 가정집에서 옹기종기 모여앉아 영화를

보는게정말재미있어보였습니다 그때아시아나국제

단편영화제작품을봤는데 나도저걸상영해보고싶다

는마음이들었어요광주에도이런곳이있으면좋겠다

고 생각했죠 무엇보다 영화관을 운영하면 재밌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를 포함해상영관을 찾는이들에게

이곳이 놀이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당시 상황들

이딱맞았구요

한의원은누나가운영하던곳으로1년간비어있는공

간이었고 프로젝터와 스크린은 친구가 무료로 대여해

줬다 이민간가족이남겨준책으로는작은도서관을꾸

몄다 책 읽고 싶은 사람은 커피 한잔 마시며 누구나 이

용할수있다

편안하게앉아비디오를볼수있는비디오방도마련

했다 자전거도둑 등다양한작품이구비돼있다 최근

에는익산에거주하는이의전화를받고비디오를몽땅

가져오기도했다

지난해 소원대로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상영작을

선보였던망월상영관은독립영화를중점적으로만날수

있다오동석감독의경우특별전을열기도했다촬영감

독배우 제작자와함께상영관을찾은오감독은 고맙

다는인사를남겼다

광주전남 지역 독립영화 감독들에게도 문호를 활짝

열어두고있다지역영상관련학과졸업작품전등도진

행할계획이다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그

의여건상상영관은토요일과일요일(오후 1시6시)에

만문을연다

아무래도차가없으면접근하기어려운곳이라아직

은사람들이많이오지는않아요 하지만포기하지않고

꾸준히운영해볼생각입니다 독립영화 다양성영화를

많이 소개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양림동이 뜨

는 것처럼 우리 상영관이 망월동문화동네의 첫발을

떼는역할을했으면좋겠습니다

한편 망월상영관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나국제단편

영화제에서는 아시프 화제작전(4편80분) 발칙한 상

상력전(4편70분) Life is short(8편55분) 등을만날

수있다지난달부터관객을만나고있으며7일과8일 14

일과 15일 하루두차례(오후 1시3시) 상영된다 자세한

내용은홈페이지(aisfforg)를통해확인할수있다 무료

관람 망월상영관(blognavercommwtheatre) 문의

01071032753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동네영화관 망월상영관은독립영화를전문적으로상영하는곳으로좌석은딱4석이다

광주 북구 동네영화관 망월상영관

한성우씨한의원개조작년문열어

작은도서관갖춘문화사랑방으로

사람많으면바닥에앉아서관람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작품상영중

슈스탁의 사랑해사랑해 1위

국내책은권정생의 강아지똥한의원을개조해만든망월상영관외관

망월상영관을운영하는한성우씨


